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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clinical nurses over 40 years of age who were 
shift work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10 clinical nurses over 40 years of age 
who had at least 10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and who worked in 5 acute care hospital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Braun & Clark’s thematic analysis. Results: One main theme, 3 themes, and 9 subthemes were derived. The 
main theme was “Sustaining a position still in conflict”, and themes were as follows; “Being trained as a professional 
nurse", “Having unfavorable working conditions and damaged self-esteem”, “Trying hard to get a sense of value 
as an experienced nurs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issues of age and generational diversities 
in nurses in acute care hospitals. It is necessary to explore various ways to utilize the experience of older clinical 
nurses for the integrity of nursing org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nursing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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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관간 경쟁의 심화, 환자 중증도와 요구증가, 각종 인

증평가의 도입 등 의료 환경의 급격하고도 광범위한 변화는 

간호사에게 점점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병

원조직을 더욱 업무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근무환경으로 만들

고 있다[1].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간호사의 업무부담 증

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로 인한 많은 간호사 이직을 유발하

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또 다른 이직요인으로 작용

할 뿐만 아니라 비숙련 간호사 증가로 인한 전문성 약화, 간호

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전반적인 간호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전문직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간

호직의 사회적 역할과 이미지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숙련간

호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환자 간호의 질과 간호전문직 발

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2].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한 간호사의 경력 및 연령

분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3]. 병원간호사회

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50병상 이상 병원에 5년 미만 경력의 

간호사가 전체 병원간호사의 49.6%(1년 미만 신규 12.9% 포

함)를 차지하고 있으며, 5~10년 21.7%, 10~15년 12.0%, 15

년 이상 경력간호사가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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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12년 기준)[4]. 5년 미만 비숙련 간호사가 절반을 차지하

는 반면, 가장 활동력 있는 중간층인 5~15년 경력 간호사는 훨

씬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비숙련 인력의 비중이 높아지

면 조직사회화 과정을 통한 지식과 경험의 전승에 어려움이 

생겨 전문성 약화(expertise gap)가 초래될 수 있다[5]. 한편 

15년 이상 장기경력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상급종합병원 18.3%, 종합병원 14.4%, 병원24.3%), 관리직 

간호사를 감안한다 해도 일반 장기경력간호사들이 적지 않게 

분포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숙련간호인력이 부족한 간

호현장에 15년 이상의 장기경력자가 상당수 분포한다는 것은 

비숙련간호사의 교육과 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

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6]. 하지만 장기경력자와 비숙련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층이 취약한 상황에서 간호사간의 연령 

및 경력의 격차는 장기경력간호사가 비숙련간호사를 교육하

고 지도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7].

폭넓은 경력의 분포는 경력과 생애주기, 세대가 다른 간호사

들이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듯 다양한 세대의 

구성원이 함께 일하는 현장(multigenerational workplace)에

서는 세대간의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 및 인간

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8]. 일반적으로 세대는 ‘공통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의식이나 가치를 갖는 일정 영역

의 연령층’으로 정의된다[9]. 세대가 다르면 직업관이나 업무태

도도 다른 경향이 있어 동료관계나 업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고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이 요구된다[10]. 대한간호협회의 2007년 조사

에 따르면 모든 연령층의 간호사가 세대차이로 인한 문제를 

느끼고 그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대30대 간호사는 선배간호사와 의사소통에서, 40대50대 

간호사는 후배의 태도에서 세대차이를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

만 20대30대 간호사의 경우 세대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1]. 간호업무에서 간호사

간의 협력은 환자간호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

에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며, 협력은 간호전문직의 의무면

서 간호역량의 지표로 규정되기도 한다[12]. 간호사간의 협력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노력과 신뢰,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필요한데 간호사간의 연령 및 세대차이

로 인한 이해부족과 의사소통 문제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바

탕으로 한 상호작용과 협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 

40세 이상 간호사는 통상 기성세대로 분류되며, 노화가 진

행되는 중에 있다. 교대근무하는 40세 이상 경력간호사는 노

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의료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교대근무

와 강도 높은 간호업무를 생애주기와 가치관이 다른 후배간호

사들과 동료로서 함께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40세 

이상 경력간호사들은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다수의 젊은 후배간호사들 

속에서 비교되고 경쟁하며 같은 일을 하고, 동시에 경력간호

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 속에 있다. 이런 조건

에서 연령과 세대의 차이는 장기 경력간호사가 동료와 선배간

호사의 역할을 하는 데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래 여러 나라에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현장의 세대

문제와 장기경력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하

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간호사의 세대문제와 장기경력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숙련간

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40세 이상 장기경

력간호사의 근무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간호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대 근무하는 40세 이상 경력간호사의 

근무경험을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

의 연구 질문은 “교대 근무하는 40세 이상 경력간호사의 근무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장기경력간호사를 개별적으로 심층 면접하여 수

집한 자료를 주제분석방법(thematic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한 서술적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4개) 및 대구(1개) 소재의 5개 병원(상급종

합병원 4개 포함)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40세 이상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 대상

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설명을 들은 후 서면

으로 동의한 간호사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는 총 10

명으로 면담 당시 평균 연령 46.1세, 임상경력 평균 20.3년, 재

직경력 21.4년이었으며 모두 여성으로 일반 병동, 특수병동 

및 중환자실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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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 
number

Age (year)
Period of 

working (year) 
Marital 
status

Education Working place Shift

1 51 27 Not married BSN Ward D-E

2 45 19  Married Diploma Ward D-E

3 43 21  Married Diploma Ward D-E-N

4 47 21  Married BSN Ward D-E-N

5 49 21  Married BSN ICU D-E-N

6 49 24 Not married BSN Ward D-E

7 49 20  Married BSN Ward D-E

8 40 14  Married BSN ICU D-N

9 43 19  Married Diploma Ward D-E

10 45 17  Married BSN ICU D-E-N

Average 46.1 20.3

3. 자료수집 및 연구참여자 보호

본 연구는 S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승인번호: 2013-28)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0명

의 간호사와 1~2회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1

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60~90분이었다. 참여자가 편

안하게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면

담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의 사전 동의하에 면담과정을 녹취

하였다. 참여자에게서 새로운 개념이 발견될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인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지 않을 때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면담은 “병원근무에 대한 좋은 점이나 어려운 점 등 전반적

인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와 같은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

하여, “경력간호사로서 현재 어려움이나 보람이 있다면 말씀

해주세요”, “오랜 기간 병원근무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4. 질적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과정 전반에 대해 

질적 연구 수행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받았으며, 

Guba와 Lincoln[13]이 제시한 질적 연구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신빙성), 일관성, 적용성(적합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사실적 가치 확인을 위해 음성녹음파일을 반복 

청취하며 녹취록을 직접 작성하였고, 녹취록을 무작위로 선정

하여 음성파일과 대조하여 정확성을 검토하였으며,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도출된 결

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읽으면서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3명의 참여자로부터 도출된 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수정이 요구된 부분은 바로 수정하였

다. 또한 자료 이해와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박사과정생 2명으로부터 debriefing을 

받았다. 분석과정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시기별 분석자료를 보

관하였고 연구일지를 작성하였다. 적용성 확보를 위해서 초기

자료분석 이후 다른 지역의 상급종합병원과 특성이 다른 병원

에서 근무하는 참여자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연구 과정 중

에 최근의 임상경력이 있는 간호사들로 구성된 세미나에서 일

부 사례를 발표한 후 검토를 받았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Braun과 Clark[14]이 제시한 주제분석방법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분석은 자료 안의 주제를 규명, 

분석, 보고하는 방법으로서, 관심 현상의 주제에 대해 섬세하

고 풍부하게 기술하는데 유용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주제

분석이 참여자의 경험, 의미, 현실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방법

이 될 수 있기에 본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Braun과 Clark[14]이 제시한 주제분석 6단계 방

법 ① 수집된 자료와 친밀해지기, ② 초기 코딩 생성하기, ③ 

주제 찾기, ④ 주제 검토하기, ⑤ 주제 명명하기, ⑥ 보고서 작

성하기를 따랐다. 연구자가 녹음된 면담 내용을 여러 번 들으

며 직접 필사하였고, 필사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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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in theme, Themes, and Sub-themes

Main theme Theme Sub-theme

"Sustaining a 
position still in 
conflict”

"Being trained as a 
professional nurse"

․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nursing and becoming faithful to nursing job
․ Being proud of working as a nurse

"Having unfavorable 
working conditions and 
damaged self-esteem"

․ Working in isolation with lack of respect
․ Being not recognized as an expert nurse
․ Having trauma related unit rotation
․ Getting older and more difficult shift work 

"Trying hard to get a sense 
of value as an 
experienced nurse"

․ Finding identity and meaning in caring patients
․ Trying not to be a bad example
․ Emptying the mind and making strut

자의 경험을 잘 나타내는 문장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의미단

위들에 라벨을 붙여 범주를 만들고 이들로부터 1개의 핵심주

제와 3개의 주제 및 9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교대근무하는 40세 이상 경력간호사의 근무경험’의 핵심 

주제는 ‘여전히 갈등 속에서 병원생활을 지탱함’으로 도출되

었으며, 주제는 ‘간호사 직업인으로서의 숙련’, ‘비우호적인 근

무환경 속 상처받는 자존심’, ‘존재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오랜 기간에 거쳐 전문직 간호사

로 숙련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역할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더욱 어려워지는 근무여건에 열심히 적응하면서 경력간호사

로서의 존재가치를 찾고자함을 반영한다.

1. 간호사 직업인으로서의 숙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입사하여 한 병원에서 20여 년간 계속 근무하였으며 저마다 4

곳 이상의 간호단위를 거쳐 다양한 분야의 간호활동을 경험하

였다. 병원생활 초기에는 간호업무에 대한 불만이나 부적응, 

육아 등 여러 가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고, 휴직을 하거나 병

원을 그만두려하기도 하였다. 고비를 넘기고 병원생활을 계속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간호

사로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간호사로서 

다른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 있

게 생각하고 있었다.

1) 간호실무에 충실해 감

근무 초기에는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했었지만 경력

이 쌓여가면서 간호실무에 숙달되었다. 환자간호뿐만 아니라 

환자보호자 교육과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 다른 직종과의 업

무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간호

사의 노력으로 환자 예후가 좋게 변화되는 경험도 하게 되었

고, 삶의 연륜이 쌓이면서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공감도 증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에 보람을 느끼고 

충실하게 되었다.

3년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일에 치여 급급했는데 나

중엔 사람이 보이는 거였어요... 10년쯤 되니까 그 때부터 

틀이 잡히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 그러면서 일에 대한 

즐거움도 굉장히 느끼게 되고..(참여자 2) 

업무 속에서 직종 간에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

분이 많잖아요. 검사 일정에 대한 부분 우리가 실수로 로

스가 있을 경우나 처리하기가 경력자가 훨씬 편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배간호사들도 묻

죠.(참여자 7) 

2) 간호사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짐

참여자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간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직장

이 있다는 것, 경제생활도 하면서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다.

일 할 수 있는 게 즐겁고 일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한편 보람으로 오기도 하고... 나와

서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휴식이 좋

고.(참여자 2) 

나이가 들어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어쨌든 간

호사로서 전문적인 나의 것을 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력도 있으니

까.(참여자 5) 

휴직하고 나갔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일에 대한 자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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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얼마나 될까 별로 고민하지는 않았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간호사로서 살아왔던 어떤 그런 일이 계속 그리

워지더라구요.(참여자 8) 

2. 비우호적인 근무환경 속 상처받는 자존심

참여자들의 경력이 쌓여가면서 병원업무와 간호사 역할에 

대한 이해는 높아졌지만 계속 변화하는 근무환경은 더욱 힘들

어졌다. 또한 경력간호사로서 전문성은 인정받지 못하면서 자

존감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곤 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다수

의 나이어린 후배와 함께 일하면서 간호업무방식의 차이나 동

료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일선 관리자들 

역시 장기경력간호사인 자신들을 불편해하고 기피하는 경향

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 존중받지 못한 채 고립됨

참여자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일하기보다는 이질적인 집단 속에 고립되어 일하는 느낌을 받

고 있었다. 후배 간호사가 자신을 대할 때 비슷한 연배의 수간

호사와는 다르게 대하면서 예의를 잘 갖추지 않는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또한 대다수인 신규간호사 세대와 업무방식이나 

태도, 문화의 차이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1) 선배를 존중하지 않는 나이 어린 간호사

참여자들은 나이 차이가 많은 동료와 일할 때 많은 점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미숙한 업무를 뒷받침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경력간호사에 대한 예의와 존중의 부족, 서로 상

의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업무 태도, 간호업무에 대한 가치관

의 차이, 세대차이 등으로 인한 고충을 크게 느꼈다. 

수간호사에게는 예우가 깎듯 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 

액팅하는 경력자에게는... 동료라 생각해서 그러긴 하겠지. 

자기랑 직급이 같다고 생각하긴 하지. 그래서 그러는 거 같

아요...옛날처럼 예의를 갖추는 건 아니어요. 사실 뭐 10년 

넘게 차이가 나도 할 말은 다하는 거잖아요.(참여자 1)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라서 어차피 같이 나이트하는 사

람이라서 위아래 없이 같이 액팅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신규는 올드도 막 시키니까요. 어려

움 없이... 웃음.(참여자 3)

좀 OOO가 없다고 해야 하나? 한 쪽 팀이 바쁘면 환자 

옮기는 거라도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기 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을 것 같은데도 가만

히 있고. 그리고 병동에 들어가면 자기 일만 일이 아니라 

사실은 병동전체가 돌아가는 일이 있잖아요.(참여자 6)

(2) 인간관계와 업무에서 느끼는 소외감

참여자들은 과거에는 간호업무를 주도했었지만 이제는 중

심에서 밀려나는 느낌이 들고, 간호사 간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 경력자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경험을 하곤 한다고 하였

다. 나이어린 간호사가 다수일 때 관계가 긴밀하지 못하고 소

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동료들과 거리를 좁히려고 해

도 공통의 관심사도 적고, 과거처럼 함께 친목을 다질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어떤 선배는 병원출근해서 어떤 때는 직원이랑 말을 한

마디도 안한 날도 있다는 거야. 나이 많다고 말도 잘 안거

니까. 환자나 보호자하고만 말하게 되고... 소수파예요. 왜

냐면 30대 후반만 해도 말을 잘 안 걸어요... 20대 30대랑 

이렇게 같이 일하잖아? 어떤 때는 절간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어색하잖아 그러면 말을 걸어.(참여자 1)

이야기는 되도록 하려하죠. 내가 좀 이해해보려고 노

력은 하는데 아이들이 좀 다가오기 힘들어하죠... 웃음.

(참여자 6)

어떻든 경력자는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후배

들은 태클건다고 생각하면서 오는 갈등이라든가 세대 간

의 갈등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열외된 느낌...(참여자 1)

동일하게 업무를 해야 하잖아요. 닥터에게 노티하는 

거. 요즘 애들은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데 비해서 나는 내

가 판단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것들은 내가 선처리해도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인수인

계를 해보면. 그런 문제들이 늘 많아... 오히려 선배들이 

왕따 당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참여자 7)

(3) 경력간호사를 불편해하는 수간호사

참여자들은 장기경력간호사를 불편해하고 기피하는 수간

호사가 많다고 생각하였다. 수간호사가 경력간호사의 입지나 

의견을 배려하지 않을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비슷한 또래나 

나이가 적은 수간호사와 함께 근무할 때 미묘한 갈등이 느껴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교대근무 경험이 많지 않거

나 해당 간호단위의 실무경험이 없는 수간호사와의 관계가 어

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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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경력자를 조금 예우하는 거는 수간호사의 

파워가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수간호사가 경력자를 잘 

대우해주고... 띄워주면 막 하지는 못해요. 근데 수간호사

들도 나이가 어려지면서 그냥 무조건 경력자들은 불편하

다고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참여자 1)

아래 액팅을 했었는데 수간호사가 되가지고 와서... 그

런 갈등이 있는 곳도 있더라구요...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서로 터치안하고 윈윈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수

간호사라고 나이를 무시하고 내리 까는 데는 분위기가 

좀...(참여자 10)

2) 경력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함

간호사로서의 역량이 향상되었지만 신규간호사와 같은 업

무를 하면서 경력간호사가 가진 강점이 인정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동기

부여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 또한 공식적인 권한 없이 부가적

인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

다. 한편 함께 일하는 의사와는 나이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

지만 간호사의 의견과 판단이 존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

력간호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1) 신규간호사와 똑같은 업무 

참여자들이 신규간호사와 똑같은 업무에 밤근무 개수도 똑

같고, 업무 속도나 체력으로 비교되는 것은 경력간호사의 전

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교대

근무하는 장기경력자를 바람직한 역할모델로 보기보다는 무

능하게 보는 듯한 주위의 시선도 부담스러워하였다. 

뭔가 스페셜한 그게 없어요. 나만이 갖고 있는. 그냥 똑

같아요. 젊은 애들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갈등

이 많이 들죠. 나이트도 힘든데 이렇게 꾸역꾸역 다녀야 

되나...(참여자 4)

1년차든 10년차든, 저같이 24년차이든 꼭 같은 일을 

하게 만들어요. 꼭 같은 3교대 근무를 시키고. 그 자체가 

경력간호사를 병원이 인정하지 않는 거고. 병동이든 중환

자실이든 그런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서 후배들하고 같이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이

런 것들이 있는 건데... 경력간호사를 어떻게 그 경력을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역할들을 맡겨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참여자 5)

어린 간호사가 저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몇 년 근무하

셨냐고. 그 간호사는 선생님 저는 딱 10년만 할거예요. 그

러니까 별로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문화가 

아닌 거예요... 15년 16년 일을 하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느낌을 못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제 좀 씁쓸했어요.(참여자 8)

(2) 경력간호사 역할에 대한 갈등과 무력감

참여자들은 경력간호사 역할에 대한 갈등과 무력감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함께 일하는 의사와의 갈등이나 의

사소통 문제가 생길 때, 환자보호자에게서 간호사역할을 인정

받지 못할 때 경력간호사로서의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경력간호사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고, 

함께 근무하는 후배간호사를 지도하거나 뭔가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잘 마련되지 않는 점도 경력간호사로서의 역할에 갈등

을 느끼는 점이라고 하였다.

간호사가 의사에게 월권을 행사 하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년차 때 잘 지내던 닥터였거든요. 나이

차이가 20년은 나죠... 이거 오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참여자 4)

신규들이 정서적으로 힘들어 할 때 면담해주고... 물론 

일을 할 때 지침이 되고. 그래서 올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

각해요.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저희가 생

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참

여자 8)

자기 스펙을 쌓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자기분야에 있

어서 전문성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10년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참여자 10)

(3) 보상 없는 과중한 업무

참여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식적인 지위와 권한 없이 여러 

역할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았다. 끊임없이 신규를 교육해야 

하는 부담, 팀 리더로서의 역할, 연구 활동에 대한 부담 등 보

상이나 행정적인 뒷받침 없이 가중되는 책임을 버겁게 느끼는 

참여자도 있었다. 

신규들은 사직 많다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주지 말라 뭐하지 말라하는데 ... 어느 병동 올드가 나이 많은 

애였는데 OOO 라운딩할 때 울었대 힘들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고 신규들이 왕따 시키는 경우도 많대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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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들 뒤치다꺼리하는 거... 신규가 많으니까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병동업무가 내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관계문제도 있고 의사와의 관계도 있고 환자관계도 있고 

이런 게 얽혀있으니까 그거를 나이에 따라 기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이제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올드와 

신규와. 그러니까 자기 부담이 많은 거야.(참여자 2)

트레이닝 시켜야 되고 시니어로서 역할 해야 하고 보

상은 없고 권한도 없으면서 책임만 떠넘기고, 그리고 나

가면 그만 인거야.(참여자 10) 

3) 부서이동 트라우마를 경험함 

참여자들은 부서이동을 하거나 휴직 이후 복직을 할 때 힘

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

과 함께 경력 차이가 많은 후배 간호사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

에 그런 상황을 또 겪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더 

힘든 곳으로 가게 되거나, 나이 때문에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였다.

밑에 간호사들이 그 OO 중환자실에서 늘 하던 방식과 

경험만 가지고 그대로 하라고... 저는 중환자실 다 거쳐서 

왔거든요.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나를 그 방식대로 하라고 막 강요하다시피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선배인데...(참여자 5)

로테이션가면 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고 싶

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올드 대접 받기를 원

했던 것은 아닌데... 빠뜨린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조금씩 이렇게 당황하면서 일하게 되는 거 그렇게 

일하고 싶지는 않고...(참여자 9)

로테이션은 나이든 사람한테 참... 쥐약이야 쥐약....후

배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모범되는 선배가 되어야 하잖

아요. 근데 나이 들어 로테이션 되다보니까 자기 삶을 전전

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정말 

잘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그 시달림에 나가고...(참여자 10)

4) 나이 듦으로 교대근무가 더 버거워짐

몇몇 참여자들은 교대근무가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져 언제

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하는 생각에 순간순간 위기를 느끼곤 한다

고 하였다. 대부분은 약해지는 체력 탓에 휴일에는 밀린 휴식

과 가사 일에 주로 시간을 보내고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짜여 진 근무표에 의해 교대근무를 하면

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은 것을 힘들어하였다.

이십년 넘게 교대근무 했어도요... 갈수록 힘들다는 게 

느껴져요. 밤근무 하니까 밤근무 할 때는 거의 집안일을 

못해요. 쉬다 와도 힘드니까... 그래서 글쎄 일을 언제까

지 할지...(참여자 3)

수간호사가 한 달 번을 짜주면 그 번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양보하면서 번들이 나와야 하고 이러니까..주말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면 포기하기를 

25년 해왔고 이 나인데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이고 번이 

나오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이런 갈등이 많죠.

(참여자 5)

3. 존재감을 찾기 위한 노력

참여자들은 경력간호사로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병원행정이

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려 노력하였고, 근무하면

서도 대접 받으려하기보다는 먼저 후배에게 다가가고 업무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무엇보

다도 환자를 열심히 돌보고 또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에서 보람

을 찾고자 하였으며 환자보호자의 신뢰나 긍정적인 반응에서 

경력간호사로서의 존재감을 느끼고 있었다. 경력간호사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간호단위 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기 

위해 업무에 충실하려 하였고, 저마다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체력과 생활 관리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스스로를 지탱할 

저마다의 버팀목을 세우고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비슷한 상황의 동년배 간호사를 거울삼아 본인을 성찰하는 한

편 심리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있었다. 

1) 환자 돌보는 일에서 정체성과 보람 찾음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시선이나 조건에 연연해하기보다는 

자신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서 보람을 느끼고 경력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올드 간호사가 다른데 보다 꽤 많은 편이예요. 우리 병

동에 와서는 잘 지내는 거야. 그리고 간호사들에 대해 인

정해줘요. 전에 있던 병동하고 여기가 간호사들이 다르다

는 거여요.(참여자 2)

저는 훌륭하게 간호사로서 생활 잘 했다고 생각해요... 

밑의 연차들은 자기 일만 알고 하지만 저는 다른 환자보

호자나 문제 있을 때 제가 해 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내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원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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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하는 40세 이상 경력간호사의 근무경험

키려 노력하고.(참여자 5) 

2) 나쁜 본보기가 되지 않으려 노력함 

참여자들은 좋은 경력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간

혹 나쁜 본보기가 되는 경력자가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경력간호사에 대한 나쁜 평가를 접하게 되면 그것을 거울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더 긴장하고 열

심히 일하게 된다고 하였다. 

어차피 같은 업무니까 그냥 일 떠넘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조금 

몸이 피곤해진다고 해야 하나. 나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으니까 나이 먹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

니까 문화가.(참여자 2) 

나도 저런 평가받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

고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수간호사랑 동료

간호사들이 가세해서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

가 많아요... 왜 저런 말을 들어야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예요.(참여자 9)

3) 마음 비우며 버팀목 세움

참여자들은 병원의 인사문제나 인간관계에 대한 서운함이 

있지만 마음을 비우려 노력한다고 하였다. 또한 병원생활에 

도움이 되는 나름의 원칙을 만들고 지켜가고 있었다. 근무에 

충실하고자 체력보존을 우선시하고 심지어 밤근무 하루 이틀 

전부터 외출을 자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또래의 장기경

력간호사를 거울삼아 지켜보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존재로 여

기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대접받고 싶

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섭섭한 걸 따지기 시작하

면 대접받고 싶은 그런 부분이 올라올 때 내 스스로 이건 

아니다하고...(참여자 5)

선배가 끝까지 잘 지켜줘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이

야기들을 40대 중반들이 많이 해요. 지금은 서로가 손깍

지 끼고 서로 쳐다보면서 가는 길까지는... 그런 지지자들 

같아.(참여자 1)

논 의

본 연구는 의료 환경 및 간호사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간

호현장의 요구를 교대근무 하는 40세 이상 경력간호사의 근무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여전

히 갈등하며 병원생활을 지탱함’은 참여자들이 십 수년 이상

의 임상경력이 있음에도 장기경력간호사로서 정체성과 자부

심을 가지고 순조롭게 병원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간호실무

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간호사직업인으로서 숙달되어왔다. 

하지만 끊임없는 의료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어려움과 함께 나

이차이가 많은 후배간호사나 상사와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

력간호사 역할에 대한 갈등과 무력감, 나이 들며 더욱 힘들어

져 가는 교대근무를 버거워하면서 병원근무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갈등하는 가운데 경력간호사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으려는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는 장기경력간호사와 

관련된 간호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1. 장기경력간호사의 직무역량과 역할 갈등

참여자들은 저마다의 과정을 통해 병원근무에 적응하면서 

간호직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간호실무의 중요성을 느끼

면서 간호 실무에 충실하게 되었으며, 간호사로서 경제활동

을 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음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

데 이는 다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15]. 또한 참여자들은 

경력이 쌓이면서 간호실무 능력도 향상되고 인간에 대한 공감

과 이해가 높아지고 환자중심 의사소통과 관리, 교육상담에 

강점을 갖게 되었다. 병원의 다른 직종과의 효율적인 의사소

통과 업무조정에도 자신감이 생기는 등 간호업무에 숙달되어

왔다. 간호사의 경력이 증가하면 업무상 실수가 감소하며, 간

호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능력과 적용능력이 향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경력간

호사는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와 비교할 때 비판적 사고능력

과 적용능력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7]. 하지만 

새로운 지식과 디지털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는 요즈음은 과거

처럼 이전 세대가 모든 측면에서 우월한 경험과 지식을 갖기

가 어렵다[18]. 새로운 것을 빨리 습득하고 적응하는 데는 젊

은층이 유리하며, 디지털 세대라고 지칭되는 젊은 간호사는 

병원 정보화시대, 디지털 첨단의료장비가 많아지는 병원환경

에 훨씬 잘 적응하고 관련 업무에 능숙하다. 한편 최근의 발달

된 간호지식을 습득하고 간호현장에 들어온 젊은 간호사 세대

와는 달리, 장기경력간호사는 체계적인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장기간 체득한 실무경험을 새로운 지식과 연계해서 발전

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젊은 간호사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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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력자간에 지식과 역량의 불균형 및 역할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18]. 참여자들이 역할에 대한 무력감과 업

무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느낌을 갖고, 부서이동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 문제이다. 경력간호사의 교육 및 동기

부여와 경력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도입

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경력간호사가 가진 간호 경험과 내면

화된 지식은 병원과 다른 간호사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에[6, 

19]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경력과 역량을 반영

한 섬세한 업무설계와 역할분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협력(collaboration), 조정(coordination) 등 상호작용기

술은 간호실무능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20]. 비숙련

간호사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간호업무에서 상호작용기술이 미

숙한 간호사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

다. 참여자들이 나이 어린 간호사에게 다가가려 해도 대화나 

인간관계 형성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경력간호사가 신규간호

사에게 무례함을 느끼고 관계 맺기 어려워하는 것은 다른 연

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15]. 조직구성원의 연령과 세대의 다

양성(이질성)이 증가하는 것은 조직 내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는 개인은 조직 내 다른 사람과 자신을 연령, 교육, 가치관 등

의 특성을 사용하여 구분 짓고, 자신과 다른 그룹에게 부정적

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 조직 내 다양성의 증가는 갈등과 의

사소통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

서 근무현장의 다양성이 증가하면 갈등과 부정적 효과가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하지만 발생되는 부정적 영향

은 실제 다양성 자체의 크기보다도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 급성기 병

원 대상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연령 다양성이 긍정적으로 수

용되면 연령구성이 다양할수록 간호사의 재직의도가 높아졌

고, 반면 가치관의 차이를 크게 느낄수록 직무만족과 재직의

도, 환자의 만족도가 모두 부정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22]. 실

제의 차이보다도 간호사간의 지각된 차이를 줄이면 부정적인 

영향이 줄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는 간

호행정과 간호단위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23]. 

경력 및 연령의 차이가 있는 간호사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간호단위 관리자의 리더십과 서로 다른 연령과 세대집단에 대

한 이해와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세대 문제(multigenerational workplace)

장기경력자와 신규간호사는 연령, 병원근무기간, 코호트 측

면에서 차이가 큰 집단이다.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는 부모와 

자식의 세대 간과 유사하며, 병원근무경력 및 사회 경험 면에

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참여자들이 후배간호사가 무례하다고 

느끼고 대화 단절과 동료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간

호업무 방법, 태도,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느끼는 것은 세대

문제로 볼 수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세대 간 거리가 멀수

록 세대 차이는 더욱 크고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

고, 특히 아래세대가 위 세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갈등에 대한 대처 역시 아래세대가 공격적인 경향이 높고, 해

결노력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8, 24]. 대한간호협회의 

조사에서도 20대30대 젊은 간호사는 세대문제에 대해 회피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20대30대 중 절반가량의 간호사는 

세대문제 해결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세대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세대구분 시기는 나라마

다 다소 다르지만 대부분 간호사의 출생년도에 따라 간호사를 

베이비부머, X세대, Y (N)세대로 구분하고, 세대별 특징과 상

호간의 인식의 차이,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기술하고 있

었다[10, 25]. 또한 각 세대는 직업윤리, 일에 대한 가치관, 선

호하는 관리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세대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역할부여와 업무배치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함

을 강조하고 있다[25]. 세대문제 역시 다른 직장 내 다양성처

럼 차이를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

에 세대간 이해를 높이고 의사소통을 향상하기 위한 포괄적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10]. 한편 세대문제는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우리나라 간호사의 세대문제

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4. 노화와 관련된 문제

장기경력자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체력과 더 힘들어지는 교대근무 문제이다. 교대근무에 대한 적

응력은 개인차이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교대근무 이후 회복

이 어려워진다. 많은 연구에서 30대 중반 및 40세 이후에 교대

근무에 대한 적응력(tolerance)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6]. 신규간호사에 비해 경력간호사가 장기간의 밤근무나 

경직된 근무형태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

과도 있다[27]. 참여자들은 오랜 교대근무로 인해 피로와 수면

장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고충을 십수년 이상 경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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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하는 40세 이상 경력간호사의 근무경험

밤근무를 많이 하는 참여자의 경우 밤근무가 병원근무를 지속

하는데 큰 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교대근무와 비탄력적 근무 

스케쥴문제가 간호사의 큰 고충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완화하려면 기본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전체 간호사의 밤 근무

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휴일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간호사

의 조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교대근무 운영이 필요하다[26]. 장

기경력간호사의 신체조건이 세대 간의 갈등요인이 되지 않도

록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한계와 차이를 인정하는 속에서 

장기경력간호사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근무설계와 

장비개선 등 여러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6]. 

5. 장기경력간호사 업무의 재설계(work redesign)

장기경력자가 상대적 고임금이고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

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장기경력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경향이 일부 있어왔다. 그러나 근래에 여러 나라에서 장기경력

간호사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유하는 것이 간호인력 확보와 병

원성과 측면에서도 유효하다고 새롭게 평가하고 이를 위해 노

력해왔다[28]. 장기경력간호사의 강점은 병원조직에 충실하고 

강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으며, 환자보호자에게는 풍부한 임

상경험과 삶에 대한 이해, 공감적 의사소통 제공이 가능한 점, 

신규간호사와 관련해서는 교육(teaching), 지원(coaching), 지

도(leadership), 역할모델, 멘토링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다[6]. 장기경력간호사가 간호직에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

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신규간호사의 

이직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신규간호사가 간호업무에 자

신감과 애착을 갖고 적응하는 데는 선배간호사의 격려와 배려, 

바람직한 역할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초기 사회화 

경험이 중요하며[29], 선임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자가 아니라 역할모델로 상호작용할 때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

에 같은 간호단위에서 함께 근무하는 경력간호사가 주는 영향

이 크다[29,30]. 하지만 연구결과처럼 경력에 상응하는 역할

이 부여되지 않고, 신규 간호사와의 관계가 소원한 상황에서

는 장기경력간호사가 신규간호사의 역할모델로서 상호작용하

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근래에 여러 병원에서 일반간호사

는 연령 및 경력의 차이 없이 공식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기경력간호사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장기경력간호사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조

직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기경력자의 부서 이

동이나 역할에 대해 새롭게 검토하고 간호전달체계 및 업무방

법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숙련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기경력간호사가 가진 장점을 조직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경력간호사가 동료와 선배로서 좋은 역할모델

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전체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간호전문

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간호사간의 협력

과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력 및 연령의 차이로 인한 이해

부족과 갈등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노

력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교대근무를 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40세 이상 장기

경력간호사의 근무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간호현장의 요구

를 연령과 세대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서울과 

대구의 5개 급성기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40

세 이상 간호사 10명과 개별 심층면담을 시행하여 자료를 얻었

으며, 주제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핵심주제는 

‘여전히 갈등 속에서 병원생활을 지탱함’으로 도출되었는데, 이

는 참여자들이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시선과 비우호적

인 근무환경 때문에 갈등하는 속에서 경력간호사로서의 자긍심

과 존재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숙련

간호인력 확보와 전문직 발전을 위해 환자 곁을 지키는 장기경

력간호사의 장점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간

호조직 내 세대와 연령 다양성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간호사의 경력 개발

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간호전달체계 개선을 모색해야 한

다. 넷째, 간호사 인구구성 변화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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